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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상에서븣 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국무위원장이20일오전해발2천750m의백두산정상인장군봉에올라파란하늘아래손을맞잡고 활짝웃고있다.이날남북정상부부는천지까지내려가산책도중물병에물을담기도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 정상이 20일 백두산 천지에 올랐

다.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

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

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 천지에 도

착했다.

공군 1호기 대신 물품 수송을 위해 북

한에 들어가 있는 공군 2호기를 타고 오

전 7시 27분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

행장)을 떠난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오전 8시 20분께 삼지연공항에

내렸다.

삼지연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김 위원

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문 대통령 부부

를 반갑게 맞이했다. 군악대와 의장대,

시민들이 10분간 환영식을 했다.

자동차를 타고 공항을 떠난 남북 정상

부부는 정상인 장군봉까지 향했다.

장군봉을 본 남북 정상은 백두산행 열

차가 오가는 간이역인 향도역에 잠시

들렀다가 오전 10시 10분 케이블카를

타고 10시 20분께 마침내 천지에 발을

디뎠다.

남북 정상 부부는 천지 주변을 산책했

고 여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도 동행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여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남북 정상 내외가 민족의 영산으로 평가

받는 백두산 천지를 동반 산책한 것은 4·

27 회담 때 도보다리 대화와 마찬가지로

큰 상징성을 띤 역사의 명장면으로 기록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전 6시 39분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떠났다.

양복 정장 차림의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벤츠 차량을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북한 주민

들이 연도에 늘어서 꽃술과 한반도기, 인

공기를 흔들고 븮조국통일븯을 외치며 환

송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항으로 이동

하는 내내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며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공항

에서도 평양 시민들의 환송을 받았으며,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일렬로 대기 중이던 북측 수

행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이번 백두산 동반 방문은 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뒤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것

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전격

적으로 결정됐다.

/평양공동취재단=김진수기자jskim@kjdaily.com

븮평화의새역사븯븣백두산도반겼다

3차남북정상회담 ▶관련기사 2·3·4·5면

남북정상백두산정상서손맞잡고평화의지다져

민족영산날씨마저쾌청천지거닐며동반산책도
뱚한가위특집 지면안내

뱛▶연휴가볼만한곳-광주 12면

뱛▶연휴가볼만한곳-전남 13면

뱛▶한가위문화행사 14면

뱛▶광주비엔날레 16면

뱛▶극장가볼만한영화 15면

뱛▶국제수묵비엔날레 17면

뱛▶추석상차림이렇게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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